
Ⅰ. 서 론

  몸에 대한 친밀성으로 인해 패션은 여성성을 
재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에게 있어 소통의 역할을 하는 주요한 언어
로 작용한다 (Buckley & Fawcett, 2002). 최근 어

떻게 패션이 여성의 몸을 표현하고 조작하는가에 
관한 상당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 이론이 만나
게 되면서 여성성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
였는데, 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여성성과 
여성의 몸 이미지의 변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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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ambivalence and ambigu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men's body and fashion drawings in respect to post-feminism perspectives. Deconstructiv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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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nt beauty. 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corset is both a tool for oppres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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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val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corset in the post-feminist theory represents the 

double-sided perspective in fashion as being both a subordinate construction and a 

powerful tool for self-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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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페미니스트들에게 몸은 여성의 체현된 경험
과 여성성의 문화적·역사적 구성에 관한 이해
의 중심이 되어왔다. 지난 사십여 년 간 여성의 
몸에 관한 페미니스트의 연구가 다양한 분야 
및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성의 몸은 다양한 맥락에서 수많은 경험적 연
구의 주제가 되어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
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경험하고, 여성의 몸이 
사회문화적 실천에서 어떻게 암시되며,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상되는 가에 초점을 맞춘다.

  페미니스트들은 패션을 사회의 정치·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여성의 주의를 돌리려는 일종의 음모
로 이해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패션에 시
간과 돈을 소비하게 하여 소비의 불평등을 초래
한다고 보고, 패션을 여성을 열등한 사회계급으로 
국한시키는 도구로 간주한다. 패션은 자기몰입을 
강화하여 사회적, 문화적, 지적 시야를 축소시킨
다는 것이다(Finkelstein, 1996). 이렇듯 페미니스
트 이론은 패셔너블한 복식을 여성 억압의 일부
로 해석하여 거의 모든 사회에서 젠더의 구분은 
여성을 종속적 위치로 지정한다고 본다. 페미니
즘에서 패션과 자기 미화는 종속의 표현으로 인
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와는 다르게, 포스트모던 해석에서
는 여성과 패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패션은 여성의 억압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
는다는 관점이 등장했다. 윌슨(Wilson, 1984)

은 패션은 종종 젠더의 구분에 유희적인 방식
으로 도전하고 고정관념을 뒤엎으며 오히려 여
성성의 가면을 인식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패션은 내면을 외부세계로 표출하는 통로이므
로, 사회적 자아를 생산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고 
복식은 이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패션을 도
구로 하여 여성은 자연에서 문화로 변화한다. 패
션과 페미니즘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깊
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제일 것이다
(Kawamura, 2005). 이에 대해 윌슨(Wilson, 2003)

은 양면성과 모순성은 패션에 대한 당연한 반응
이라 하였다. 몸과 패션을 통한 여성성의 표현에 
있어 패션은 욕망뿐 아니라 공포를 표현하는 양
면적인 매체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반대감정이 병존하는 

패션의 양면성(ambivalence)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코르셋을 중심으로 몸-패션(body-fashion)에 
관하여 포스트페미니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페미니즘 이론을 복식을 착용한 몸 
또는 사회화된 몸에 대한 연구를 위한 분석의 도
구로 사용하며, 복식을 착용한 여성의 몸에 관한 
현대 페미니즘 이론을 살펴보고, 코르셋을 중심으
로 한 패션과 여성의 몸의 관계에 관한 페미니즘
의 양분된 관점과 그 양면성 및 모호성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서양복식사를 통해 코르셋이 대
표적인 신체 변형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그 변
형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된 것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코르셋을 중심으로 패션에서의 포
스트페미니즘을 고찰하고자 한다.

  코르셋의 착용은 정숙한 복장의 필수요건으로
서 일종의 도덕률로 간주되었고, 대부분의 역사학
자들은 코르셋을 여성 억압의 도구와 질병 및 신
체 쇠약의 원인으로 인식해왔다. 한편 쿤즐
(Kunzle, 1982)은 해로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코르셋은 단지 물리적 버팀대가 아니라 긍정적인 
신체적 및 성적 쾌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신체를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하기 위한 도
구로 일컬어지는 코르셋을 여성성의 긍정적인 표
현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도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비평적인 분석을 요하며 액면 그
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코르셋은 에로틱함과 정
숙함을 동시에 아우르므로 그 상징성이 모호하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르셋이 끊임없이 패션디자인
에 등장하면서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는바, 현대 
패션에서의 코르셋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
적 연구를 행하고자 한다. 코르셋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 결과의 의미를 확대 적용하여 패션연구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는 데에 의의가 있겠다. 여성이 코르셋으로 몸을 
패셔너블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
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코르셋을 중심으로 
복식을 통해 끊임없이 몸을 변형하는 현상에 관
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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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포스트페미니즘과 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은 성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평등을 정의하고 확립하고자 하는 
일련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정치적 움직임을 일컬
으며, 복식과 신체적 활동영역의 변화도 페미니스
트 운동의 일부로 간주된다. 서구에서 페미니스
트 운동은 여성의 참정권, 성 중립적 언어표현, 

출산관련 권리, 재산 소유의 권리 획득 등 여권의 
사회적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인정된다. 페미니
스트 운동에서 출발한 페미니즘 이론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경험을 고찰함으로써 성불평등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며 젠더 이슈에 관련 다양
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현대 페미니즘에 기초를 제공한 보봐르(De 

Beauvoir, 1961)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기보다
는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
다. 여성이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재현되는 방식
에 관한 설명을 통해 보봐르는 여성이 제 2의 성
으로서 절대적 타자임을 주장하였다. 보봐르에 
따르면 여성성이란 본질이나 천성이 아닌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상황이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구성되므로,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될 것이다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0). 

보봐르의 개념은 '행동하는 성(doing gender)' 이
론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복식과 몸의 스타일
링은 행동하는 성을 표상하며 패션은 성을 공적
으로 가시화하므로(West & Zimmerman, 1987), 

보봐르의 시각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을 강화 
혹은 전복시키는 수단으로서의 패션의 잠재성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현대소비문화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
향을 밝혀 페미니즘 이론 뿐 아니라 젠더 연구에 
기여한 보르도(Bordo, 1993/2003)에 따르면, 페미
니즘은 몸을 정치적으로 각인된 실체로 보고 그 
형태와 기능이 억압과 통제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션으로 인
해 겪는 여성들의 고통이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
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며 지배적인 성 차별 이
데올로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지배적
인 이데올로기는 사소한 유행에 매혹되어 허리를 
조여 매거나 성형 수술로 신체적 불편을 기꺼이 

참는 것이 여성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명제에 대항하여, 여
성은 행위자라기보다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는 자
이므로 여성이 패션에 굴복하는 것은 선택이 아
니라 예속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반명제는 
한계를 드러내어 1980-90년대에 이 주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즉, 남성이 여성에 대한 권력을 
소유하며 여성은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고 보는 
단순한 억압자/피억압자 모델은 남녀의 복잡한 
사회적·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의미
의 복수성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서는 메이크업, 유행복식, 성형 등에 창조적 혹은 
전복적 성격이 있다고 역설한다. 몸과 복식의 테
크닉을 여성을 억압하는 것으로서만 간주한 과거
의 페미니즘 담론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여성이 몸을 다듬고 치장하는 즐거움과 문화의 
재생산에 있어서의 여성의 능동적인 역할에 주목
한 것이다 (Bordo, 1993/2003).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페미니즘은 크게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초기 여성운
동과 20세기 후반의 포스트페미니즘으로 대별
될 수 있다 (Humm, 1995/1995). 자유평등 사
상과 계몽주의에 입각하여 참정권, 노동권, 소
유권, 교육권 등을 위해 투쟁했던 여성운동을 
과거의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 1960년대 말
부터 제기된 페미니즘을 현대적 의미의 페미니
즘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과거 인본주의적 
페미니즘은 목전의 권익만을 추구하여 성차별
의 구조적 모순을 변화시킬 시각은 갖지 못한 
반면에, 타자 의식에서 출발한 포스트페미니즘
은 타자 이데올로기의 구조적 모순에 주목할 
뿐 아니라 타자로서의 여성을 새롭게 해석한다
(임수정, 2002).

  1980년대 이후에는 후기구조조의, 기호학, 그리
고 정신분석학을 수용한 포스트페미니즘이 본격
적으로 형성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
이 발전하면서 공통적으로 지배계급과 주변부, 고
급문화와 대중문화,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
의 전통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는 데에 관심이 대
두되었다 (정현숙, 정흥숙, 1997). 처음으로 포스
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관계를 고찰한 오웬즈
(Owens, 1993)는 페미니즘이 메타내러티브(meta- 

narrative)를 거부하고 차이를 강조하며 재현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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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된 권력구조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포
스트모던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권력의 해체와 
다양성, 그리고 타자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포스
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이 만나게 되고 이로써 포
스트페미니즘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포스트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페
미니즘 이론의 철학적 관점을 공유하는 사상으로, 

고정된 미의 관념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성 역
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상을 말한다. 인본
주의 페미니즘이 여성 권익의 옹호를 위한 정치
운동이었다면 포스트페미니즘은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를 검증하고 해체하는 문화적 활동으로, 미
술, 문학, 영화와 연극을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에
서 표현되고 있다 (주영은, 2006).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목표는 본질적 성차에 
대한 잠재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전통적
인 성의 범주의 틀을 해체하는 것으로, 성을 넘어
선 개인적 경험과 인간 존재의 다양한 맥락적 해
석을 강조한다. 포스트페미니즘 학자들은 성(sex)

과 젠더(gender)의 구분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고정된 실체라고 간주되던 몸을 확실하게 정의되
기 어려운 존재로 여긴다. 즉, 자연스럽고(natural) 

초월적인(trans-historical) 몸에 대한 가정이 의심
을 받으면서 몸의 확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
다. 몸의 협상가능성과 변화가능성에 대한 인식
의 고조로 몸을 고정된 범주로 간주하는 것은 불
가능해졌다 (Evans & Lee, 2002).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여성성은 비고정적이라
는 전제하에 기존의 여성상과 여성성을 고착화시
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부정하였는데, 이는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Benstock & Ferriss, 

1994). 하나는, 여성성은 비고정적인 만큼 긍정적
인 여성성을 수립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개념 
하에 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옹호하는 
본질론적 입장으로, 본질주의를 대변하는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차이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성성을 대두시키고 여성 특유의 경험에 
의거하여 차이를 개념화한다.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이리가레이(Luce Irigaray), 시쿠스
(Hélène Cixous) 등이 대표적인 본질주의 페미니
스트이다 (김영희 외, 1992). 다른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체주의 페미니즘으로, 현 가부장제

의 붕괴를 목적으로 성차를 무효화하는 전략을 
통해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 자체를 해체하고자 
한다. 해체주의 페미니즘은 자연적 성(sex)에서 
문화적 성(gender)으로 시선을 돌려 성은 사회적
으로 구축되며 역사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후기구조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이분법의 대립항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정체성을 거부하는데, 데리다(Jacque Derrida)와 
위든(Chris Weedon)의 이론에서 출발한 스피박
(Gayatri Spivak)과 해체이론과 정신분석학을 함께 
수용한 폴록(Griselda Pollock) 등이 대표적이다. 

Benstock and Ferriss(1994)는 구두를 은유로 사용
하여, 미국 페미니스트들은 낮은 굽의 구두로, 프
랑스 이론가들은 날렵하고 매력적인 구두로 비유
하기도 하였다.

1. 본질주의 포스트페미니즘: 능동적인 몸 

  보봐르 세대의 페미니즘이 여자는 태어나는 것
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논지를 중심으로 전개되
었다면, 이후 프랑스 페미니즘은 여성은 남성과 
다르므로 그 차이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변화하였다. 크리스테바와 이리가레이 등의 본질
주의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여성성을 남성중심적 
사고에 대한 도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된 
견해를 드러낸다. 

  본질주의 포스트페미니즘은 선천적으로 소외된 
여성성이 아닌 긍정적 여성성에 주목하여, 오히려 
여성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남성으로부터 구별 및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Donovan, 1992/1999). 

즉, 여성의 특성은 여성의 몸에 있으므로 여성의 
몸과 성은 진정한 상상력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이
들은 남근중심주의적 시각에서의 부정적인 여성성 
대신 여성의 성적 특성을 찬양하는 긍정적인 여성
성을 통해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여
성성은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수동성과 의존성
을 강요하는 악덕(惡德)이 아니라 여성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미덕(美德)이므로, 남성성/여성성
은 부정되어야 할 ‘차별’이 아닌 긍정적으로 인식
되는 ‘차이’라는 것이다 (임수정, 2002).

  프랑스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본질주의 페미니
즘은 여성적 체현의 특수한 양상을 탐구하기 위
해 성적 차이를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 남성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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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언어의 제약에서 탈피할 것을 호소한 시
쿠스에서 시작하여, 남성과 여성은 존재론적으로 
다른 버전의 인간임을 강조하는 디퍼런스 페미니
스트(difference feminist)인 이리가레이와 크리스
테바는 쾌락과 흥분, 관능과 모성적 즐거움의 장
소로서의 여성의 몸을 표현하는 방식을 연구했
다. 데이비스(Davis, 1997)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
적 경험과 성적 경험에서의 차이점 또는 여성적 
욕망의 독특한 방식에 대한 이러한 호소는 여성
적 체현의 물질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다시 말해, 패션의 미학은 본질적으로 성적인 
것이 아니며 반드시 남성의 응시(male gaze)를 끌
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패셔너
블한 복식에는 성적 유인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
기도 하며, 성적인 유혹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기
준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브레이도티(Rosi Braidotti), 이리가레이, 르 되
프(Michèle Le Doeuff) 등의 최근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여성과 패션이 속한 세계를 물질세계
로 규정함으로써 패션을 그 자체의 언어로 개념
화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패션의 세계는 물질세
계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동하는 표면의 세계
라는 것이다. 특히 이리가레이와 브레이도티와 
같은 이론가들은 여성과 패션이 관련되어있다는 
주장을 통해 페미니즘이 가부장제를 저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패션과 여성을 동
일시하는 것은, 여성을 가부장제를 구성하는 정
신과 사고의 세계에 반대되는 물질적 세계와 동
일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패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패션의 이용 가능성
에 주목한다. 즉, '패션의 피조물(creatures of 

fashion)'인 여성이 어떻게 가부장적 이해를 전
복시킬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Gibson, 

2000). 

  요컨대 본질주의 포스트페미니즘에서는 여성성
을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미덕으로서 긍정적으
로 바라보고 이를 남성중심주의에 도전하는 원천
으로 삼는다. 더불어 패션을 성적 유인의 도구로 
보기보다는 가부장제에 저항할 수 있는 패션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2. 해체주의 포스트페미니즘: 수동적인 몸 

  본질주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이 기존의 
가치체계를 부인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대두시
킴으로써 인식 자체를 포기하지 않은 것에 비해, 

위든, 스피박, 폴록 같은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
은 인식의 허구를 주장하고 진리와 절대를 불신
했다. 또한, 본질주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남
녀대립구조를 유지한 채 여성성만을 재해석하였
다면 해체주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서구 인본
주의에 대한 비판을 위해 해체이론을 적용하였는
데, 특히 데리다의 언어이론과 푸코의 담론에 주
목하여 대립항을 이루는 각 항목의 정체성을 거
부함으로써 이분법을 해체시켰다.

  요컨대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는 해체주의 페미
니스트들은 자연적 성으로부터 문화적 성으로 초
점을 이동하여 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역사적
으로 변화함에 주목한다. 즉, 기호의 자의성에 근
거하여 부계적 이데올로기적 개념에서의 여성을 
비고정적 범주로 간주하고, 여성성을 구축한 사회
적 구조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여성관을 변화시키
고자 한다.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성이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기호에 지나지 않
는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부계적 가치체계를 붕
괴코자 하는 것이다(임수정, 2002). 해체주의 포
스트페미니즘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분법에
서 해방된 중성성과 양성성을 실천의 목표로 하
여,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통해 성차별
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 

  해체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남성성과 여성
성의 범주는 자연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사회문
화적으로 구성된다. 현재의 몸에 대한 인식은 몸
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 깊숙이 사회화된 몸에 대한 기대에 따라 구성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여성의 몸은 불안정하고 
침투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것에 반해, 남
성의 몸은 안정적이고 경계가 확실한 대상이었
다. 남성과 여성의 몸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 구
분은 여성과 여성의 몸이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게 
하므로 여성에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Evans 

& Lee, 2002). 

  물질은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인 반면 정신은 능
동적이고 창조적이라는 서구철학의 위계적 이분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20권 4호 (2018. 12)22

- 22 -

법에서는 남성은 이성과, 여성은 감성과 동일시되
었다. 여성은 그 생물학적 조건으로 인해 남성보
다 육체에 더 가까운 존재로 규정되었다. 서구철
학에서 여성은 연약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직관에 의존하는 존재, 즉 논리적으로 비일관적인 
존재로 간주되었다 (손보경, 1997). 그러나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소외되어왔던 
여성에 대한 인식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들어
서서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해
체주의 페미니즘 학자들의 담론은 현대의 문화적 
담론이 첫째, 여성이 남성의 응시를 내면화하고 
자신을 남성의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였으며, 

둘째, 날씬함과 젊음이라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문화적 이상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자기 감시
를 하도록 하고, 셋째, 다이어트, 운동, 미용제품
과 패셔너블한 복식 착용 등의 통제적인 행위를 
유도하여 문화적 이상에 순응하기 위해 몸을 조
작하도록 사회화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식
으로 여성의 몸은 순종적으로 변하고 '익명의 가
부장적 타자(anonymous patriarchal Other)'로 뿐 
아니라 여성 자신의 통제적 응시의 대상으로 만
들어진다는 것이다 (Tyner & Ogle, 2009). 

  이와 같이, 해체주의 포스트페미니스트들은 여
성성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기호에 지
나지 않는다고 보고, 중성성과 양성성 등 제 3의 
성을 통해 전통적 이분법적 구분을 해체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은 남성욕망의 대상으로서 자기
를 통제 및 감시하여 이상에 순응하고 자신을 상
품화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분법적 사
회구조 자체를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패션과 몸에 관한 포스트페미니즘 
시각: 코르셋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여성은 몸을 상징적 언어로 사용해 
왔다. 중세 이후 서양에서 800여 년 동안 지속되
어 온 여성의 단식(diet)은 여성의 식욕이 시대마
다 사회문화 체계에 의해 규제되고 관리되어 왔
음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10세기 후반에 도입된 
중국의 전족도 가부장적 권위를 강조하는 유교 
전통 속에서 천 년 넘게 유지되었다. 

   

<그림 1> Corset, c.1890
(출처: Underwear fashion detail (p.91) Lynn, E. 2010, London: V&A Publishing.)

  1950년대에 등장한 스틸레토 힐은 전족의 현대
적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Hong, 2004). 하이힐
을 신으면 옆모습이 이루는 S자 곡선이 강조되어 
관능미가 강조되지만 각종 척추질환과 통증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19세기 유럽과 북
미 여성들에게 보편화되었던 코르셋은 몸에 가해
졌던 규제의 대표적인 예이다<그림 1>. 서구복식
에서 코르셋은 반세기 넘게 여성들이 사회적 미
의 기준에 부응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코르셋
은 착용자의 토르소를 죄고 압박하여 코르셋 위
쪽의 부드러운 조직은 에로틱한 데콜타주를 만
들며 흉강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상체를 곧추서
게 하여 착용자의 자세를 바꾼다. 코르셋은 몸
의 형태뿐 아니라 그 움직임과 소통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복식 아이템이다(Welters 

& Lillethun, 2007).

  앞서 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포스트모던 페
미니즘은 성차별 그 자체보다 그 차이를 만드는 
사회문화적 배경의 재현과 이념적 구조에 초점을 
둔다. 1980년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평등의 
추구보다는 차이에 주목하였으며, 이는 다시 차이
를 옹호하는 본질주의와 차이를 무효화시키기 위
해 그것을 해체하는 해체주의로 구별된다. 본 장
에서는 앞서 고찰한 포스트페미니즘의 몸에 대한 
능동적 관점과 수동적 관점을 근거로 하여, 코르
셋을 여성성의 자발적 표현의 도구로 보는 관점
과 억압의 도구로 보는 상반된 관점에서의 코르
셋의 상징성과 의미에 관해 고찰한 후, 두 가지 
관점에 내포된 양면성에 관해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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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성의 자발적 표현으로서의 코르셋 

  코르셋을 여성성의 자발적 표현으로 보는 관점
은, 패션이 오랫동안 여성에게 쾌락과 쾌감을 얻
는 수단을 제공해왔으며 이는 나아가 권력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는 지배자의 역할
을 남성에게 국한하지 않고 문화적 이상미를 전파
하고 유지하는 여성 자신의 참여를 고려한 것이
다. 즉, 여성들은 여성성의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
여할 수 있으며 이를 즐길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여성의 몸은 개인 권력의 
운반체로 작용한다. 지배적인 문화적 이상미와 
성적 매력에 순응함으로써 여성은 지배적 미에 
대한 문화규범을 수용하여 권력을 획득할 수 있
다(임은혁, 2011). 오늘날 여성들은 가늘고 마른 
체형을 달성함으로써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드러내며, 날씬함이라는 현재의 이상을 성취함으
로써 권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Tyner & 

Ogle,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몸은 사회
로부터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 운반체보다는 
변화를 향한 능동적 행위자가 된다. 

  다시 말해, 여성은 다이어트와 운동을 통한 몸
의 통제와 훈련을 통해 신체적 권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순종적이고 신체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문화적 담론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몸을 단단한 근육질의 남성적 신체와 비슷하게 
만드는 전략을 통해, 신체적 효율성이라는 전형적
으로 남성에게 적용되었던 권력에 접근하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은 성적 매력을 사회 권
력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스트
리치(Estrich, 2000)에 따르면 성적으로 매력
적인 외모는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종의 통화
(通貨)로서, 여성에게 있어 몸은 신체적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자본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여성미의 규범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여성이 신체미를 권력의 원천으로 사용한다는 
착각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
라 여성의 생리학적 건강을 해치고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을 내포한다.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적 결핍에 대해 근심하게 하고 몸
에 대한 자기통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르셋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수의 19세기의 
의사들이 코르셋이 가임 여성에게 치명적인 악영

향을 끼친다고 한 반면, 일부 코르셋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여성의 약한 몸을 지지하기 위해 코르
셋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페미니스트들조차
도 코르셋에 대한 의견에 일치를 보이지 않았다. 

많은 여성들에게 코르셋의 단단함은 자제심과 체
면을 지켜주었다는 것이다 (Ruark, 2011). 

  스틸(Steele, 2007)은 코르셋을 매도하는 학자들
이 코르셋이 히스테리, 정신이상뿐 아니라 결핵, 

유방암, 척추만곡, 자궁탈수 등을 일으킨다는 19

세기 의학 보고서를 너무 쉽게 믿어왔다고 언급
한바 있다. 스틸은 1867년부터 1874년까지 The 

Englishwoman's Domestic Magazine에 실린 코르
셋에 대한 150통 이상의 편지를 분석한 결과, 많
은 여성들이 타이트레이싱을 통해 극단적으로 가
늘어진 허리에 대해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같이 스틸은 코르셋이 실제로 여성의 건
강을 해쳤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단순히 코르셋 입기를 좋아했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루어크(Ruark, 2011)는 코르셋이 여
성의 몸을 아워글래스 모양으로 다듬고 숨이 차
게 만들어 에로틱하게 만듦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도록 해주었으므로 여성들이 
선호하게 되었다고 역설하였다. 서머스(Summers, 

2001) 또한 남성이 자신의 삶을 재배하도록 허락
하기 위해 여성이 구속적인 코르셋을 착용한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학자들은 코르
셋은 여성의 삶을 고양시켰다고 논했다. 

  특히 복식표현의 동기로서의 에로티시즘을 능
동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스틸(Steele, 1985)은 정
신분석학을 바탕으로 패션사를 성적으로 설명
하면서, 외양과 성적인 것은 항상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코르셋과 같은 신체
를 구속하는 복식이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나 성적 종속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
르나, 스틸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복식도 자
발적으로 선택하면 여성은 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대상화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코르셋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인식 중 새로운 
극단적 시각의 하나는 19세기 여성들 사이에 타
이트레이싱 코르셋이 그처럼 인기 있었던 것은 
훌륭한 어머니라는 모성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에 
코르셋이 줄 수 있는 '반(反)모성적' 의미에 그 연
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코르셋을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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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복식으로 이해하는 맥락에서 쿤즐(Kunzle, 

1982)은 사회적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코르셋으로 졸라매었으므로 이
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가 아니라 사회적 열
망과 공격이었으며 일종의 반항이었다고 주장하
였다. 나아가 쿤즐은 타이트레이서(tight-lacers)들
은 패셔너블해지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패션
의 희생양(fashion victim)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논했다. 타이트레이서 집단은 코르셋 착용에 의
한 압박에서 쾌감을 느끼는 여성들로서 성적 흥
분을 즐기는 적극적인 여성들이라는 것이다. 그
는 코르셋이나 하이힐 같은 아이템들이 남성에게 
시각적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촉각
적 자극으로 성적 쾌감을 준다는 관점을 제시하
였다. 나아가 맥도웰(McDowell, 1992)은 빅토리
아 여성들은 불편함에서 오는 에로틱한 자극과 
심지어 코르셋이 죄면서 주는 고통까지 즐겼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성은 코르셋으로 인해 여성
에게 고통이 가해지는 것을 앎으로써 성적 전율
을 느끼고, 벗은 코르셋이 종종 피로 얼룩져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학적인 쾌감을 느낀다고 추정
하였다. 맥도웰은 많은 여성이 코르셋의 착용이 
자신을 더욱 매혹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확신으로 
흥분을 느꼈다고 기술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코르셋을 남성의 쾌락을 위해 여성을 구속하고 
제약하는 복식으로 간주한 반면, 맥도웰은 그것은 
공유된 쾌락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코르셋을 여성 억압의 도구로 
간주한 종래의 시각과는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견
해로서, 패션을 여성의 구속 및 억압과 동일시하
는 단순화된 주장에 대한 도전이라는 면에서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현숙, 2000). 이들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가꾸고 치장하는 것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현대패션에서는 알렉산더 맥퀸, 장 폴 고티에, 

돌체 & 가바나, 티에리 뮈글러 등의 컬렉션에서 
코르셋을 활용하여 지배자로서의 여성 또는 공격
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복을 차용한 복식이 아닌 전
통적인 여성복식을 코드로 삼아 전복적인 메시지
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코르셋을 여성성의 
자발적 표현으로 보는 관점에서 패션은 여성에게 
할당된 역할에 도전하는 잠재적인 수단이 된다. 

2. 억압의 도구로서의 코르셋 

  앞서 고찰한 스틸, 쿤즐, 맥도웰 등과는 반대로, 

씰론(Tseelon, 1995) 등은 여성성은 서구에서 여
성의 자아에 대한 경험을 구속하는 모순적인 범
주라고 규정하였다. 씰론은 이러한 모순된 양면
가치(ambivalence)로 인해, 여성은 승산 없는 상
황(no-win situation)에 놓여 여성의 미는 기껏해
야 일시적인 상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씰론
은 여성이 자신을 매혹적인 존재로 보이게 하도
록 강요받으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비난하는 문화
적 역설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회가 여성이 자신
의 외모를 관리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도
록 장려하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자신감의 결핍과 
천박함이라 비난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씰론은 
권력과 쾌락의 근거로서의 패션의 가능성에는 주
목하지 않았다. 즉, 가부장적 사회 구조는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부추기고 자아
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하여, 미와 자존감
을 결부시킨다는 것이다.

  페미니즘 영화이론가 멀비(Mulvey, 1998)는 성
에 대한 문화적 인식은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여 
여성적 에티켓과 미에 대한 억압적 이상을 만들
어내어 가부장제의 불균형적 권력관계를 재생산
한다고 하며 '남성의 응시(male gaze)'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는 남성의 욕망에 대한 수동적 대
상으로서의 여성에 관한 표현으로, 멀비는 미디어
가 여성을 스펙타클(spectacle)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보다 미학적 시선
에 더 많이 놓이게 되며, 편재하는 시선 아래 놓
인 몸은 시선에 봉사하기 위해 각종 소비가 행해
지는 소비문화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푸
코(Foucault, 1975/2016)가 판옵티콘(panopticon)

의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시선의 권력을 내면화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몸
을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시각이다. 현대 사회에서 타자화 된 시선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미디어로, 미디어
가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이미지들은 우리를 스스
로 감시하게 하여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하게 만
든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자발적인 결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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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자신의 욕망이 구성된 것이다.

  브럼버그(Joan Jacobs Brumberg)는 코르셋도 
자발적으로 선택되면 여성은 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대상화하는 능동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것
이라는 스틸의 견해는 소비주의가 여성에게 미치
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그러한 주장은 자아표현을 집합 행동의 
결과가 아닌 그 자체를 최종적 가치로 간주하는 
해석인데, 코르셋은 개인적인 심리에서 출발한 
충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as cited in 

Ruark, 2011). 한편 울프(Wolf, 1991)는 미에 
관한 신화가 여성의 외모를 사회적 가치의 표식
으로 작용하게 하여 젊음과 날씬함으로 정의되
는 성취하기 어려운 외양에 특권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몸과 자아에 대한 불안감을 조
성하여 여성이 잠재적으로 해롭거나 불건전한 
외모관리에 시간, 돈, 에너지를 투자하도록 자
극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학자들의 견해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구
성의 산물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코르셋은 산업적
으로 제조되고 미적 규범에 따라 짜깁기 된 문화
의 산물이 된다. 코르셋을 통해 여성성은 장식의 
체계로 구성되며, 여성의 몸은 가부장적 문화의 
지배적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서구복식에서 고래뼈 코르셋은 극적으로 신
체에 변형을 가하는데 사용되었다. 스테이(sta

y)와 리본으로 구성된 고래뼈 코르셋은 살을 
파고들었을 뿐 아니라 내부 장기의 위치를 변
화시키고 파괴하여 결국 유산 등의 수많은 질
병을 초래했다 (Rudofsky, 1984). 베블렌(Tho

rnstein Veblen)은 코르셋이 여성의 활력을 감
소시켜서 영원히 일에 부적합하게 만들려는 목
적으로 행해진 일종의 수족 절단이라고 표현했
다(as cited in Bordo, 1993/2003). 코르셋을 
입은 여성은 앉거나 몸을 굽히기 어려웠으며 
실신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코르셋에 맞추기 
위해 갈비뼈 제거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
기도 하였다(Weibel, 1977). 1878년의 한 광
고 카피에서 코르셋이 잘 훈련된 정신과 잘 통
제된 감정의 모니터라고 한 것과 같이(as cited 

in Bordo, 1993/2003), 대중 잡지는 종종 꽉 
죄는 코르셋을 견디는 것과 자기 절제 및 통제
를 연결 지어 표현하였다.

  19세기의 의사들은 코르셋이 여성의 토르소에 
일 제곱인치당 약 36kg의 압력을 가하고 흉강을 
조여 내장에도 압박을 가한다고 비난하면서 코르
셋으로 인한 질병과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 경고
하였고 어떤 의사는 코르셋을 중국의 전족에 비
유하기도 하였다(Ruark, 2011). 이후 학자들은 코
르셋으로 대표되는 미의 기준이 여성을 압박하는 
방식에 관해 관심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코르셋은 여성의 몸을 억압하고 구
속하여 여성의 몸을 순종적으로 만들고, 여성 자
신을 통제적 응시의 대상으로 만드는 도구로 작
용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코르셋은 여성을 남
성의 욕망에 대한 수동적 대상으로서 표현하는 
것이며, 나아가 여성의 외모에 관한 사회적 가
치의 표식으로 작용하여 성취하기 어려운 외양
에 특권을 부여하게 된다.

  이상의 맥락에서 유추해보면 코르셋은 사라지
지 않고 내면화되어 여성성을 통제하는 도구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미용업계는 젊고 날씬한 
몸으로 구체화된 이상적 여성미를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제품과 급진적인 체형관리법을 판촉 
한다. 이러한 경향은 또 다른 불안감과 위험한 행
동양식을 장려하고 문화적 초점을 여성의 외모에 
맞추게 하였다. 체형을 개선하고 재창조하도록 
고안된 테크놀로지의 진보로 여성은 자신의 실제 
몸과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불
확실하고 모호한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외모에 
대한 테크놀로지는 몸의 부분을 개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Fortunati et al., 

2003). 상품이 몸을 변형하는 현상이 초래되었고, 

이는 후기자본주의의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위한 
도구로서 코르셋이 여성의 몸을 식민지화하고 지
배한다는 포슈(Faurschou, 1987)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3. 코르셋의 양면성

  이제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코르셋은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의 도구로 그려지기도 하고, 여성
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여성성을 표현하는 수단으
로 인식되기도 한다. 코르셋은 정숙성의 목적을 
위해 몸을 감싸면서도 성적 매력의 과시를 위해 
타인의 주목을 끌고자 하는 이중적이면서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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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상
충하는 동기는 코르셋 착용의 의미와 목적에 대
한 양면적인 감정을 일으킨다. 

  전술한 바와 같이 쿤즐(Kunzle, 2006)은 코르셋
은 단순히 여성의 속박의 상징으로 간주될 수 없
다고 하면서, 속박인 동시에 자기표현의 양가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쿤즐은 코르셋의 폐기
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해방과 연결되었으나 코르
셋이 여성성의 새로운 표현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고 하였다. 그는 코르셋은 가부장제의 억압의 증
거로서의 불편한 여성복 아이템이라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반박하였다. 쿤즐이 여성
에게 코르셋의 의미가 타이트레이싱으로부터 얻
는 성적 쾌감이라 해석한 것은 여성적 동인
(female agency)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저항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
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씨잰더(Thesander, 

1997)는 쿤즐이 코르셋의 에로틱하고 페티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손
상은 간과하였다고 비난하면서, 그의 분석은 여성
의 몸을 속박하여 남성에게 에로틱한 대상으로 
만드는 구속적인 코르셋에 대한 남성적 환상이므
로 오류라고 주장하였다. 씨잰더는 분명 여성이 
코르셋을 착용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자유의지'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자유선택'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코르셋은 몸을 변형하여 부과되는 
요구를 충족시켰고 여성은 코르셋을 착용해야 하
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해야 했다고 논하였다.

  한편 Gamman and Makinen(2007)은 쿤즐이 코
르셋을 단순히 여성의 사회적 제약과 종속의 상
징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언급한 것은 
적절하며 빅토리안 시대뿐 아니라 현재의 코르셋
은 수많은 서로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 이들은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서의 코
르셋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쿤즐
의 방법론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특정한 여성들
이 타이트레이싱으로부터 성적 쾌감을 추구했던 
것을 대다수의 여성의 삶에서의 코르셋의 의미를 
대변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
였다. 또한 타이트레이서가 압박에 의한 쾌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보는 이도 가는 허리의 시각적 
인상으로부터 에로틱한 쾌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허리를 죄는 것을 즐기는 것은 항상 여성이라는 

쿤즐의 주장에는 결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쿤즐의 논리는 여성
의 동인을 이론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코르셋에 관한 패션학자들의 관점은 
양면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복식 및 패션의 
양면성에 관해 사피르(Edward Sapir)는 개인의 자
유와 사회 동조성이라는 양면성을 패션의 기본으
로 보았으며 (as cited in Kaiser et al.,1995), 데이
비스(Davis, 1992)는 여성들이 문화적으로 규범화
된 정체성을 패션의 양면성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고 기술하였다. 또한 윌슨(Wilson, 1990)은 패션
은 양면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현대 서구사회는 미디어의 넘치는 이미지와 자
극물로 가득 차 개개인은 이미지와 마케팅 전략
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와 욕망을 지배하고 창조
하는 제품을 소비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여성은 
특히 신체 관련 제품 등의 소비를 통해 권력을 부
여 받으면서도 동시에 미와 매력에 대한 문화적 
이상의 추구에 의해 구속된다. 

  이렇듯 몸을 억압과 권력의 장으로 간주하는 
페미니즘과 달리 포스트페미니즘에는 페미니즘에
서는 몸과 패션에 대한 여성의 양가감정을 인정
한다. 여성과 패션에 대한 두 가지 대치되는 관
점, 즉 패션을 권력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패션을 
종속적 구성체로 보는 관점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슈(Faurschou, 1987)는 패션은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서 출발하지만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을 자극한다고 하였다. 따라
서 맥락에 따라 여성의 날씬한 몸은 여성의 무력
함을 암시하기도 하고, 여성의 자율성을 의미하기
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패션이 여성의 몸을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의가 표현되는 기표의 총체
로 만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지배적
인 문화가 여성의 몸에 부과하는 의미를, 한편으
로는 그러한 위치로부터 여성의 몸을 해방시킴을 
암시하는 것이다 (Rabine, 1994). 이와 같이 여성
의 몸에 관한 갈등과 모호성에 대한 용인의 정도
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협상되고 있다.

  윌슨(Wilson, 2003)이 언급한대로 '욕망이자 두
려움이며, 쉬크함의 외피, 글래머의 아우라'인 패션
의 본질은 여전히 모호하다. 사회마다 바람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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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금기시되는 것, 동경의 대상과 혐오의 대상을 
규정하는 가치 체계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규범에 
대한 동조이자 반발이라는 측면에서 코르셋에는 
미에 대해 모순되고 양면적인 태도가 표현된다. 

  이제까지 고찰한 포스트페미니즘 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코르셋에 관한 관점 및 양면
적 태도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Ⅳ. 요약 및 결론

  실버만(Silverman, 1986)은 복식은 개개 주체의 
필요조건이고 몸을 표현함과 동시에 인간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복식은 몸의 조건
에 따라 형태가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으로 몸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여성성의 변화에 따른 여성
의 몸 이미지의 변화는 패션에서의 여성 몸의 
표현에도 변화를 주게 되었다. 요컨대 몸은 그 
자체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통해 표현된다. 

  권력은 신체와 외모에 대한 문화적 규범에 동
조 또는 저항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으므로, 특정

한 외모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죄책감과 쾌감을 
모두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몸에 대한 모순
된 이데올로기는 여성 삶의 모순을 이해하고 몸
에 접근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정신과 연결
되는데, 이는 패션을 억압적이기도 하고 자유롭기
도 한 이중적인 구조로 인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패션과 여성의 몸의 관계에 대한 페
미니즘의 양분된 관점과 그 양면성 및 모호성에 
대해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코르셋을 중심으
로 몸-패션(body-fashion)에 관한 포스트페미니즘 
관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몸과 패션
에 관한 포스트페미니즘과 관점을 코르셋을 중심
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몸을 능
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포스트페미니즘의 관
점에서는 패션의 미학은 본질적으로 성적인 것이 
아니며 반드시 남성의 응시를 끌도록 고안된 것
도 아니다. 즉, 복식의 유행은 성적 유인을 목표
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성적인 유혹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기준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
는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코르셋은 자신의 환
경을 지배함으로써 문화적 이상미를 전파하고 유
지하는 여성 스스로 참여를 반영한다. 이러한 시

<그림 2> 포스트페미니즘 시각에서 분석한 코르셋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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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여성의 몸은 개인 권력의 운반체로 작용
하는데, 코르셋을 통해 여성은 지배적 미에 대한 
문화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할 수 있
다. 여성은 코르셋을 도구로 하여 여성성에 대한 
통제적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가 이를 
즐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코르셋을 자발적
인 복식 표현의 동기로서 여성성을 능동적인 관
점으로 해석한 것이다. 

  반면, 몸에 대해 수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포스트페미니즘 학자들은 여성이 남성의 응시를 
내면화하고 자신을 남성의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
게 하며, 여성의 외모에 대한 문화적 이상으로
부터의 이탈에 대한 자기 감시를 하게 할 뿐 아
니라 문화적 이상에 순응하기 위해 몸을 조작
하도록 사회화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코르셋은 여성의 몸을 억압하고 구속하여 
여성의 몸을 순종적으로 변하게 하고 여성 스
스로의 통제적 응시의 대상으로 만드는 도구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코르셋은 남성의 욕망에 
대한 수동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표현이며, 

여성의 외모는 사회적 가치의 표식으로 작용하
여 성취하기 어려운 외양에 특권을 부여한다.

  이처럼 코르셋은 자발적인 여성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억
압의 도구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코르
셋에 대한 반대감정의 병존 및 양면성은 포스트
페미니즘의 몸과 복식에 대한 여성의 양가감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코르셋은 속박인 동시에 
자기표현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며, 이는 패션을 
종속적 구성체로 보는 관점과 권력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패션이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데 사용되었다면 
패션은 또한 그것을 전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여성은 패션의 희생양으로 비쳐질 수 있
으나 역설적으로 패션은 여성적인 쾌락을 제공하
는 것이다. 패션은 문화적 의미에 도전하는 외모
에 대한 실험이라 할 수 있으며, 여성은 패션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 실험을 즐기는(celebrate) 

것이다(Evans & Thornton, 1989). 현대 패션시스
템은 이제 물질적인 복식에 의해 촉발되는 비물
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인식된다. 여성
이 남성보다 패션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여성
이 몸의 스타일링(body styling)을 통한 커뮤니케

이션에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패션은 은폐와 노출, 동조와 저항의 양면성으
로 인해 패션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어
려우나, 모호성의 인정은 패션과 몸의 이해의 중
심이 된다. 패션의 양면성과 모호성은 여성들로 
하여금 패션을 통해 또 다른 자기가 되어보는 즐
거움을 누리게 하는 속성이라는 점이 존중되어야 
한다(최현숙, 2000). 인간에게는 상반된 특성이 
공존하는 양면성이 존재하며, 패션은 개인에게 이 
양면성을 표현하는 역량을 부여한다. 본 연구에
서 고찰한 바와 같이 코르셋을 통해 고찰한 패션
의 양면성이 기본적인 인간 조건 중의 하나라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패션은 패션디자이너와 착
용자에게 모두 새로운 영감을 불어 넣는 끊임없
는 원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포스트페미니즘 시각에서 코르셋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관점에 집중한바 현대패션
에서의 사례까지는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내포한
다. 이에 현대패션에서 급증하고 있는 포스트페
미니즘 패션이미지의 관점별 사례를 제시하고 비
교분석하는 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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